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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.) 

* 성자 주님의 말씀 *

내 사랑아. 

너희 선생 믿지?

(그럼요, 주님! 선생님을 믿습니다.)

어떠한 상황에서도 

선생 향한 믿음이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.

반석 위에 세운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. 

네 믿음을 그리스도 나 성자의 믿음 위에 굳게 세워

라. 

나 성자는 너희 선생을 꿰뚫어 보는 자이며 

너희 선생은 영 혼 육으로 나를 맞이한 자이다. 

네 선생 향한 믿음이, 

나 성자의 믿음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다면 

흔들리지 않을 것이다.

사랑하는 자야. 

선생은 너희의 영 혼 육을 꿰뚫어 보고 있으며 

모든 육계도 그러하지만 

영계까지도 뚫어 보며 

2012년 마지막까지 

너희를 한 명이라도 더 살리려고 

온 힘을 다해 몸부림치고 있음을 기억하여라.

2013년 섭리사의 완전한 독립! 

신약역사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이다. 

신약시대 나 성자는 나사렛 예수의 육을 쓰고 왔다. 

이 시대 성약은 선생 통해 

나 성자가 신랑으로 다시 와서 역사하고 있노라. 

기억하여라. 선생이다. 

2013년 선생을 100% 믿지 못하고 

나 성자를 신랑으로 맞지 못하는 자는 

성약역사를 갈 수 없음을 알라.

완전히 드러내는 역사다. 

선생을 감추지도 숨기지도 않을 것이야. 

선생은 나 성자가 재림하여 

역사하는 나의 육이다. 

땅에서 너희가 그토록 애타게 

기다리는 자가 아니냐? 

당당하게 드러내며 역사를 펴 나갈 것이다. 

비 진리와의 싸움이며, 악한 자들과 싸움이다. 

가나안 정복한 여호수아를 보아라. 

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

100% 하늘 역사의 땅이라는 것을 확신하였다. 

그는 100% 믿음이 있었기에 

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. 

그러나 바로 정복한 것이 아니다. 

한 족속씩 싸워가며 지혜롭게 기도하며 

하늘의 힘을 빌려 승리하지 않았느냐? 

아모리 족속과의 싸움에서 시간이 없어 

나에게 태양을 멈춰 달라고 기도하였을 때 

창과 칼에 맞아 죽은 자의 숫자보다 

우박에 맞아 죽은 자의 숫자가 더 많았다. 

내가 역사하여 이겼다. 

굳게 닫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도 

내가 지시한 방법대로 성 주변을 엿새 동안 돌고 

일곱 째날 함성을 질렀을 때 

무너질 것 같지 않은 큰 성도 무너졌느니라. 

나의 방법으로 행했을 때 승리하였다. 

너희 앞에 무너질 것 같지 않은 

큰 성과 같은 생명이나, 

민족, 나라가 있거든 기도하며 

선생과 함께 삼위의 코치대로 행한다면 

불가능이 없을 것이다. 

이 시대 성약의 역사를 100% 믿고 

내가 선생 통해 왔다는 믿음을 100% 가지며 

나를 따라 성약 가나안으로 따라온 자들아. 

너희는 반드시 기억하여라. 

이제는 정복의 역사다. 

신광야 역사는 끝이다. 

이제는 가나안으로 완전히 들어간다. 



여호수아에게 이른 말처럼 

내 사랑의 성약의 신부 

깨끗한 나의 성약 군대들에게 이르노라. 

“강하고 담대 하라.”

내가 이 지구촌의 모든 생명을 너희에게 맡기리니 

너희는 오직 나를 믿고 의지하여라. 

성삼위는 오직 선생 통해 역사한다. 

너희 눈에는 세상이 크게 보이고 

너희가 메뚜기 같이 작아 보이느냐? 

아니라. 

세상을 이긴 성자와 네 선생이 진두지휘하니 

이미 이긴 싸움이니라. 

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

진리의 선한 싸움임을 기억하여라. 

성약의 복음을 강하고 담대히 외쳐 

모든 비 진리가 무릎 꿇게 하라. 

성약의 진리의 빛이 

온 지구촌을 가득 덮는 역사가 충만하리라. 

너희 선생과 함께 

1차, 2차, 3차 밀어붙이면 된다. 

이 땅 모든 생명들에게 

성약 복음의 빛이 비추이는 날까지 

너희를 인도할 것이다. 

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

성약 복음의 빛을 세상에 강하게 비추어라. 

내가 땅 끝까지 함께하리라. 

사랑하는 자들아. 

선생 드러내어 증거하자. 

나 성자가 이 시대 선생 통해 역사한다고 

선생처럼 신부의 입장으로 성자를 맞아야 한다고 

선생과 나 성자와의 사연을 증거하여라. 

선생 어찌 말씀 받아 왔는지 증거하여라. 

사랑한다. 

너희 가운데 

진리의 빛이 가득하길 진정 바라는 

나 성자이니라. 


